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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양중학교 2학년 

과목: 도덕 

 

 

 사범대학교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 실습의 

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. 교육학도로서 나는 흑석동에 위치한 동양중학교에 교생 실습을 신

청하였다. 내가 복수 전공을 경영학으로 하는 바람에, 과목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학교에서 도

덕으로 배정해주었다. 처음에는 내가 전공이 아닌 도덕을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, 미

리 교과서도 찾아보고 자습서도 찾아보면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해간 탓에 수업을 하는 것 자체에서는 

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. 수업보다도 오히려 학교에서 한 달간 학생들과 현직 교사들과 생활하

면서 느낀 점이 더 많았다.  

 남자 중학교 2학년 담임을 맡게 되어 ‘중2 병’이니, ‘사춘기’니 하는 것들 때문에 고민과 걱

정이 앞섰다. 흔히 있는 학교 폭력 문제나, 교권 추락의 문제 역시 무서웠고, 남학생들의 성적인 농

담이나 성추행과 같은 문제들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. 그러나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이러한 고

민들이 정말 쓸데 없는 고민이었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다. 내가 중학교 2학년이었던지 벌써 10년 정

도 지났지만, 10년 전의 중학생이나 현재의 중학생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다. 여전히 학생

들은 게임을 좋아하고,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학생들이었다. 교생의 경험이 

없는 나를 굉장히 좋아해주었고, 이해해주었다. 교생을 한 지 삼일 차부터 학생들과 1대 1 상담을 

진행했다. 생각보다 학생들이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아 주어서 굉장히 놀랐다. 자신의 가정사

를 이야기해주는 학생들도 많았고,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는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

이 이야기해 주어서 고마웠다.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었지만, 학생들 한 명 

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었다는 점이 감사했다.  

 나는 2 차시 수업을 총 여섯 반에 진행했다. 나는 이전에 학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보고, 

과외 경험도 많아서 수업을 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았지만, 학원에서 강의하던 것과 학교에서 강

의하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. 수업 중에 사용하는 언어나, 예시도 많이 달랐고, 

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에 집중력을 다시 바로 잡는 방법도 달랐다. 한 차시 당 여섯 번 수업

을 하고 날 때마다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셨다. 주로 수업 중 사용하는 예시에 관한 

충고가 많았다.  

 교생 마지막 주에 내가 조부상을 당해 마지막 주차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아

쉽다.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간이었지만, 학생들과 마지막 주차까지 수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

키지 못한 점도 아쉬웠고, 학생 상담도 교생 마지막 날까지 몰아서 급하게 진행했던 것들이 마음에 

아직도 걸린다. 학생들과 지금도 이 메일을 주고 받고 있을 정도로 학생들과 그 짧은 시간 동안 정

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다.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아직은 들지 않았지만, 교직에 대한 

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해봤던 계기가 되었다. 학생들과 지내는 것, 교사 집단에서 생활하는 것, 또 



학교의 행정 업무를 보는 것 등 교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학생들에게 수업을 잘 해야 하는 직업에서 

그치지 않는 다는 것을 배웠다. 새삼스럽게, 교사들이 굉장해 보였고 더 존경하게 되었다.  

 교생 실습이 4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많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. 교생을 가기 전에

는 사범대 학생들 중에서 교직을 생각하는 학생에게는 4주라는 시간이 너무 짧고, 교직을 생각하지 

않는 학생들에게는 4주가 너무 길 것이라고만 생각했다. 그러나 교직을 생각하지 않던 나에게도 4주

는 돈을 주고도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기회로서,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한다. 이제 앞으로 다

시는 없을 기회를 내가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 지금도 많이 반성하고 자가 피드백을 주는 중이다. 또 

이와 비슷한 경험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손 발을 걷고 나설 것이다. 


